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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마케팅의 선진화를…
양쯔강 홍수가 한국 석유화학기업들에게 예기치 않은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8월 대홍수를 겪으면서 원유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Daquing 지역 유전이 침수돼 석유화

학제품 수급에 비상이 걸렸고, 한국 메이커들에게「비상원조」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값을 후려쳤

던 중국기업들이 이제는 한국기업들에게 물량 공급을 애걸하고 있으며, 부르는 것이 값이고, 수입량

도 5 0 %가량 확대하고 있어 한국 석유화학기업들이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최근 경제면의 한쪽을 장식한 기사로, 석유화학기업들이 합성수지 가격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터져나온 반가운, 그러나 결코 달갑지 않은 뉴스이다. 

가격이 상승하고 경영이 호전된다는데 왜 달갑지 아니한가? 

첫째, 엘리뇨 또는 라니냐의 영향으로 아시아 뿐

만 아니라 미국·유럽까지도 화제, 기근, 홍수가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8월

들어 대홍수를 경험한 터이다. 따라서 이웃 중국

의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주지는 못할망정 상대

방의 고난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려는 상술을 부

리는 것은 정도를 걷는 민족이나 기업이 해서는

아니될 일이다. 

오히려 대홍수의 재난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는

중국인들의「협동과 단결」을 배워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니던가? 세계적인 경제위

기에도 끄덕없는 중국경제는 어디에서 오는 것

인지 한국인들은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은 한국산 합성수지를 비롯한 석유화학제품의 최대 수요처로서「공생」의 대상이지 결코

적대시하거나 비하할 상대는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이 홍수를 당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복구과정에

서 많은 비용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구매력 저하로 우리에게 타격을 입힐 수

도 있지 않겠는가 말이다. 일시적인 현상을 기화로 가격이나 올리겠다는 심보는 석유화학기업의 자

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해외공장의 트러블이나 재앙을 이용해 돈벌겠다는 단기적인 장사치의

근성을 버리고, 상호 공생하면서 정도를 걷는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마케팅기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92~93년 석유화학 시황 폭락시 가격하락을 선도한 국가가 누구이고, 반대로 9 4년 가격폭등

을 유도한 국가가 어디인지는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터이다. 

호남석유화학 관계자의 말대로 중국이 밀수·탈세·절세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석유화학제품

의 중국시장 점유율이 3 0 %까지 떨어진 것은 사실이 아니던가.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편법을 통해

중국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8월들어 수입주문이 폭주해 점유율이 45% 선까지 회복됐고,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재고수준이 적정

재고 3개월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1개월분 밖에 없어 가격이 톤당 4 0 ~ 5 0달러 인상된 선에서 주

문을 받고 있다고 너스레를 떨 필요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렇다고 50% 안팎으로 줄어든 석유화학제품 국내수요가 당장 되살아나고, 가격이 폭등세라도 보일

것으로 생각했다면 착각중의 착각일 것이다. 세계경제가 하강세를 보이고 있고, 수요위축이 불보듯

한 상황에서 석유화학 공급과잉은 쉽게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일시적인 수출주문 증가를 빌미로 20% 감산을 접어두고 정상조업으로 복귀할 생각이라

피력했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이 든다.  

석유화학기업들은 장사치가 아닌 경영인의 자세를 가져야 하고, 구조조정의 대상으로서 자숙하는 모

습을 보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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